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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플

리머스(Plymouth)는 이번주 “첫 땡스기빙”

4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지난 토요일 개최된 “어메리카스 홈타운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개최한 조직위의 올

리 디매시도는 “플리머스에서 시작된 땡스

기빙이며 이는 미국의 국경일이다”고 주장

했다. 이 퍼레이드는 26일 WCVB에서 방영된

다. 

그러나 미국 우표에도 표시되고 각 학교에

서도 매년 교육되는 이 땡스기빙의 원조 논쟁

도 뜨겁다. 

버지니아 땡스기빙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조직위는 오래전부터 땡스기빙이 버지니아주

영국 정착민들에 의해서 1619년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플리머스의 필그림들이

첫 땡스기빙 축제를 연 1621년에 비해 2년 빠

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시

민협회가 주최한 2021 영리더심포지움이 11

월 20일 뉴튼 소재 포포인츠쉐라톤호텔에서

팬데믹임에도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됐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문구

“Going against grain”를 주제로 열린 영

리더심포지움에는 지적재산권 변호사로 일

하다 영화감독으로 변신한 다큐멘타리 헤로

니모의 감독 조셉 전(Joseph Juhn), 매사추

세츠 최초 성소수자 선출직 당선자이자 커

뮤 니 티  오 거 나 이 저 인  투  누 엔 (Thu

Nguyen), 하버드에서 퇴학당했으나 하버드

교수로 임용된 기 박(Dr. Kee Park) 박사가

자신들 삶의 깨달음을 공유했다. 

“Going against grain”은 일반적인 행

동을 벗어나서 하는 사고, 행동 등을 뜻한다

. 따르기 어려운 길을 가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규범을 파괴 ▶▶3면으로 계속

시민협회가 20일 개최한 영리더심포지움에 연사로 참여한 Dr. 기박, 조셉 전 감독, 투 누엔 우스터 시의원(사진 왼쪽부터)

플리머스 400주년, 
땡스기빙도 원조 논쟁 

영리더심포지움서 만난 3인이 전하는 삶의 지혜 
시민협회 주최, 영리더심포지움 관심 늘었다
조셉 전, 기 박, 투 누엔 삶의 깨달음 2세들과 공유 

▶▶5면으로 계속

버지니아, 텍사스, 플리로다 등 원조
논쟁에  뛰어들어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clarapaik@ownneweng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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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81.438.6170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www.songkkimlaw.com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종합2 The Boston Korea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시민협회 영리더심포지움 참가 후 생긴 의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시민협회 영리더심포지움 행사

를 취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왜 행사에 참여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가 적을까. 한인들이 자

녀교육에 관심이 없어서일까. 더 이

상 배울게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닐게

다. 

여러가지 의문을 던져보다 행사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언론

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

다. 그래서 이 행사를 좀더 다른 형식

으로도 소개해보고자 한다. 

시민협회는 한인사회에서 가장 중

요한 단체 중의 하나다. 시민협회가

하는 정치인턴, 시민권워크샵, 정치

인 펀드레이징, 코리아데이 행사 모

두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중 자녀들

과 부모들이 함께 듣고 교육, 이민, 정

체성 등에 대해 돌아 볼 수 있는 사업

이 영리더심포지움(YLS)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은 자연적

으로 가질 수 있는 이중언어의 장점

이 있는 반면, 다른 피부색깔과 문화

를 가진 사람이 대다수인 미국사회

에서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미국사

회에서의 한국인으로 정체성이 혼란

이 아닌 자신의 장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바

로 YLS다. 

특히 어렸을 때의 한 순간의 깨달

음, 한순간의 따뜻한 격려, 꼭 필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로 인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사회에서 자신

의 삶을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으로

개척해 나간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을 확

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여한 변호사이

자 다큐 영화 <헤로니모>의 감독인

조셉 전은 자신이 LA의 한 컨퍼런스

에서 KW Lee를 만나 LA 흑인 폭동

의 진실을 듣고선 비로서 자신이 “

코리안 어메리칸”이란 정체성을 깨

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18세 때 이민

와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

찰을 하지 못했었지만 이 같은 기회

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YLS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행사이지만 어찌보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들어도 가져갈 것

이 많은 행사다. 

이날 연사 중의 한명이자 성소수

자인 투 누엔 우스터 시의원은 “내

게 나 이상을 바라지 않은 나의 부모

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늘 아

이들에게 그 이상을 욕심냈던 필자

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늘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점차 작아지지 않겠는가.

무엇을 해도 그 이상으로 격려해야

겠다는 소득을 얻었다.

더구나 하버드 의대 교수인 박기

범 교수는 한인 학생들의 경우 가장

아쉬운 것이 “Self-advocate”이라

고 말했다. 한인 학생들이 박 교수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 하는 것은 아

주 드물다. 하지만 백인들뿐만 아니

라 다른 학생들은 아주 공격적이란

다. 거침없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교

수에게 만날 시간을 정하자고 요구

한다. 

박 교수는 코리안 어메리칸 학생

들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Self-advocacy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들이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수직적

이기보다는 모든 의사결정에 자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이런 행사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녀들

은 이런 기회를 준 부모님께 고마워

할 것이다.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냈

다는 뿌듯함도 보너스로 받는다. 

이날 YLS에 참여한 한인들은 70여

명이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정도

숫자는 상당하다. 팬데믹 이전만큼

많은 수였다. 시민협회의 회장단, 즉

2세 중심의 실무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

도 좋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

는 기회, 영리더심포지움은 해마다

11월께 열리니 자신의 칼랜더에 표시

해 놓으면 좋다. 

시민협회 측도 최소한 2개월 전부

터 공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좋은

연사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늦어질 수 있다. 그래도 조금더 빨리

공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고

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한인들의 참여는 적나

20일 영리더심포지움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사진촬영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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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더심포지움서 만난 3인이 전하는 삶의 지혜 
하고 행동하는 것 등의 의미도 있

다. 시민협회의 차세대 임원진들

은 이 뜻을 “내면의 목소리를 찾

아서”로 규정했다. 

행사는 소피아 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양미아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양회장은 “

소피 박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심

포지움의 주제를 정했다”고 밝히

고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반복하다 보

면 깊고 독특한 것을 만들지 못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

했다. 

양회장은 지느러미를 이용해 먼

바다로 헤엄쳐나가는 참치 케릭터

와 랍스터 케이지 안에서 주어진

먹이를 먹는 랍스터 케릭터를 비

교하며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

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시민협회는 창설된 이래 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한인사회와 미

국사회의 교량역할을 해왔으며, 2

세들의 정치참여도 장려했다고 말

하고 최근 4명의 한인 정치인이 미

의회에 진출하는 등 한인들의 정

치적 역량의 증진을 목격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리더십심

포지움이 차세대들의 잠재성을 일

깨우며 미국사회에서 큰 꿈을 이

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특히 유 총영사는 원고를 들여

다보지 않고 5분간의 영어연설을

전달해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준

비를 했던 흔적이 역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60명 좌석을

예약했으나 참가신청이 늘어 추가

분을 준비할 정도였다.

“Against grain”의 대표적인

사례는 첫번째 연사인 조셉 전 ‘

헤로니모’ 영화감독이다. 그는

지적재산권 변호사란 안정적 직장

을 집어던지고 다큐 영화감독으로

변신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차세

대 한인들이 디아스포라의 관점에

서 글로벌 코리안어메리칸으로 사

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리

안어메리칸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

변족, 독일의 한인, 그리고 쿠바의

한인들 그 모두가 “한국사람도

아니고 미국사람도 아니라”는 유

사한 고민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의 난민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디아스포라는 ‘고통

’이라며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고통,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고

통을 경험하며 결국 이 고통을 통

해 이중성을 융합하고 새로운 것

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봤다. 

기 박 박사도 어려운 길을 스스

로 선택한 대표적인 경우다. 편안

한 의사생활을 접고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에서 외과수술을 가르치

는 선택을 했다. 그곳에서 의료시

스템이 문제임을 깨닫고 다시 미

국으로 돌아와 하버드에서 의료시

스템에 관한 공부를 했다. 과거 자

신을 퇴학시킨 하버드의 부탁으로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인도

주의적 도움을 주는 일에도 관여

하게 됐다. 그러나 같은 동족의 문

제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사람

중 한국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백인들이었다는 것에 부끄러

움을 느꼈다. 그는 글로벌 헬스를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박 박사는 어려운 길을 선택

할 수 있었던 자신감에 대해 “정

의감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어

려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내가 아니라면) 누가 어

려운 사람을 도울 것인가”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

코 실패하지 않는다. 단지 (도우려

고)시도하지 않았을 때만 실패한

다”고 덧붙였다. 이런 것들이 자

신에게 자신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 

이날 질의 응답시간에는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참가자들의 관심

을 반영했다. 시민협회는 총영사

관의 후원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

했으며 참가자들 모두에게 점심을

제공했다. 행사는 12시부터 오후 3

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행

사 말미에 시민협회는 경품 추첨

을 통해 상품권을 전달했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영리더심포지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양미아 시민협회장(좌)과 축사를 전달하고 있는 유기준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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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폭증하는 코로나로 알게 된 진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한달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뉴잉글랜드 일부와 아팔레치안 산

맥 서쪽에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북쪽에

서는 감염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패턴은 미국의 차가운 날

씨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급증 현

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암

시했었다. CDC도 이에 동의했다.

CDC는 11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

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예측과는 달

리 이번달 들어 30%가 늘었다. 뉴잉

글랜드지역에서는 52%가 폭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지 2년째,

이 바이러스는 꿋꿋히 우리에게 머

물고 있다. 또한 땡스기빙 가족모임

을 앞두고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

다. 

11월 중순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분명한 해

석은 날씨다. 날씨가 추워지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가 퍼진다는 해석이다. 물론 날씨는

이같은 급증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를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추운 날씨가 정말 큰 문

제라면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급

증 추세는 다른 양상을 보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급증 추세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없

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과 관련해 감염 전문가들이 아는 것

보다는 모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가끔씩 이점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

스는 지적했다. 그러고선 매일 감염

확산과 관련해 이유를 내놓고 있다.

감염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 날씨, 학

교, 마스크착용, 그리고 스포츠 등의

이벤트 등을 이유로 제기한다. 

바이러스의 예측 불가능성은 언제

든지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칠 수 있

다는 점이다. 한 달전만 해도 북쪽 주

들의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리 큰 문

제가 아니었다. 또한 올해 겨울은 그

리 감염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

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지난해는 1월에 가장 감염율이 높

았다. 그러나 2월 들어 75%나 줄었었

다. 따라서 더 이상의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 예측을 신뢰할 수 없다.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좋은 점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

이상 바이러스가 그다지 위험하지

만은 않다는 것이다.

백신 맞은 50대 미만은 안전

코로나바이러스가 위험하기는 하

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경우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가장 큰 경계선은 나이다. 미네소

타의 코로나바이러스 자료에 따르

면 백신을 접종한 50세 미만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0%이다. 워싱턴

주의 사망률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

하의 백신접종자의 사망률은 너무

낮아 표시할 의미가 없을 정도다. 

65세 이하 백신접종자들의 병원

입원율도 매우 낮다. 델타 변이가 기

승을 부리 미네소타의 주당 평균 백

신 접종자들 18세에서 49세 이하의

병원 입원율은 10만명당 1명으로 거

의 무탈이었다

뉴욕 타임즈가 제시한 다른 자료

에 따르면 미국내 자전거 사고로 응

급실을 찾은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3

명이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을 찾

은 사람은 10만명당 20명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스럽긴 하다

. 그러나 65 이하의 백신을 접종한 사

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는 자동차

여행보다 위험하지 않다. 결국 백신

접종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80에서 90세의 노인층의 경

우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코로

나바이러스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CDC자료에 따르면 이는 플루나 자

동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

다. 

따라서 노년층들은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 이식수술을 받

은 사람들 등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이들은 또한 백신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잠재적으로 감염의 원

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격리

되어 한다 

5세 이상의 아동들에 코로나바이

러스는 대부분 아주 경미한 증상만

보인다. 그럼에도 백신을 접종한 아

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

달할 확률은 극히 낮다. 

부스터샷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

다. 젊은 중장년층은 이미 2차접종으

로 거의 심한 중증을 앓지 않게 된다

. 그러나 백신은 시간이 가면서 효력

이 약화돼 경미한 증세를 일으키게

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

스를 전파하게 된다. 이제는 18세 이

상이면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땡스기빙 가족 모임을 앞두고 있

다면 모두가 가능한 백신을 접종해

야 한다. 또한 불안한 경우 감염검사

를 실시한다. 그리고 가족이 모이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모

두 잊어버리면 된다. 

hsb@bostonkorea.com

전문가 감염 예측은 엇나가,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많아 
백신접종 50세 미만, 코로나보다 자동차 사고가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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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버지니아 조직위는 이도 모자라

1961년에는 매사추세츠에 대표단

까지 파견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

르면 이들은 15파운드의 터키를 당

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전달하

고 플리머스의 행정관원 위원장에

게도 선물했다. 그리고 이들을 버지

니아주 땡스기빙행사에 초대했었

다. 

매사추세츠 조직위는 버지니아

주의 주장을 일축했다. 보스톤글로

브는 추후 “남부인들의 가짜 필그

림들 행사”가 뉴잉글랜드 스타일

의 비눈, 비 그리고 우박으로 망쳤

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부 텍사스 주 역사학자들은 첫

땡스기빙이 1598년 텍사스주 엘파

소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로리다 잭슨빌 히스토리컬 소

사이어티는 첫 땡스기빙은 필그림

이 유럽을 떠나기 수십년 전인 1565

년 스페인 정착인들과 원주민들 사

이에서 발생한 축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땡스기빙 식사가 터키

가 아닌 악어였다고 주장한다. 

플리머스의 땡스기빙 퍼레이드

조직위 드머시도 위원장은 “매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원조 이야기를

듣고는 한다. 그들은 자기의 것이라

말하고 싶겠지만 이는 우리 매사추

세츠주의 전통이며 우리가 그 전통

을 보유하고 있다”고 딱 잘랐다. 

hsb@bostonkorea.com

플리머스 400주년, 땡스기빙도 원조 논쟁 

백신반대집회 참석한 7명의 의사 코로나 걸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아이버맥틴(Ivermectin)을 코

로나 방지약으로 추천하고 백신을

반대하는 플로리다 주 집회에 참석

했던 7명의 의사가 코로나바이러스

에 감염됐다. 

이 의사들은 11월 6일 플로리다 오

칼라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집

회에 참석했다. 이 집회는 “자연 면

역, 백신의무화, 코로나백신과 어린

이, 코로나치료를 위한 외래처방, 종

교적, 의학적 백신의무화 면제 획득

”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 집회에서 71세의 심장학자이자

백신반대주의자인 브루스 보로스

박사는 “16개월간 아이버맥틴을 복

용해 왔으며 지금보다 더 이상 건강

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고 선언했

다. 

이틀 후 그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컨퍼런스 후 수일만에 그

외 다른 6명의 의사도 양성판정을 받

았거나 코로나 증상을 보이기 시작

했다. 이번 집회를 조직했던 존 리텔

박사는 이들이 집회에서 감염되지

않았으며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것

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아이버맥틴은 기생충, 이 등을 치

료하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극우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아이버

맥틴을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선전하고 있다. 

미 FDA와 CDC는 아이버맥틴을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임상결과 이는 코

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데 전혀 효능을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 머크

는 이 약이 코로나에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낸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

다. 그럼에도 리텔은 여전히 이 약을

찬성하는 사람중의 하나로 남아있

다. 그는 이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다

른 주의 환자들에게 이 약을 처방해

오고 있다. 제약회사에서도 거부한

약효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집회의 다른 연사인 위스콘

신 주의 피에르 코리 박사는 2020년

상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중단시

키고 전염을 막는 기적의 약이라고

아이버맥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

나 AP는 사실 확인에서 이것이 “거

짓”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hsb@bostonkorea.com

구충제 아이버맥틴 코로나 치료제로 주장 

미 FDA와 CDC는 아이버맥틴을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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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 MBA

대사배 태권도 세계 결선, 뉴잉글랜드 
지역 출신 선수들이 석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 외교부가 주최 대사배 태권도

대회 세계결선(2021 World Taek-

wondo Championship of the Am-

bassador’s Cup)에서 로드아일랜

드 및 인근 지역 선수들이 9명이 입상

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열린 2021년 대사배

태권도대회 세계결선에서 뉴잉글랜

드 지역 대표들은 금메달 6명, 은메달

2명, 동메달 1명 등 역대 최대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세계 결선

에서는 세계 각국 33개 지역의 태권

도 선수들이 참여해 태권도 실력을

겨뤘다. 외교부는 우리 태권도의 지

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글로벌 태권

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매년 각

국 대사관/총영사관이 지역 예선 대

회를 개최한 후 뛰어난 기량을 선보

인 선수들을 초청하여 세계 결선 대

회를 주최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올해 팬데

믹으로 지역 예선 개최가 불투명하

였으나 그랜드매스터홍스월드클래

스태권도의 지원으로 9월 25일 이스

트 그린위치 고교에서 제7회 총영사

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지역대표

를 선발했다. 

그랜드매스터홍스월드클래스태

권도 홍진섭 관장은 “당초 코로나19

로 인해 예선전 운영이 어려울 것으

로 걱정했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해야 하는 악조건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예선전에 참가하여 현지인

들의 태권도에 대한 크나큰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

고  “우리 뉴잉글랜드 지역 선수들

이 전세계 33개 지역 출전자중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해 그간 땀흘리며

미국사회에 태권도를 보급해온 사범

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

했다. 

이번 뉴잉글랜드 지역 예선을 거

친2021 대사배 태권도 대회 세계 결

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KAYDEN HA :

남자 11세 이하 개인전 금메달 

BRYSON LOVORN : 

남자 15~17세 개인전 금메달 

KWANGJIN HA :

남자 36~50세 개인전 금메달 

NATALIE EMMERTH :

여자 11세 이하 개인전 금메달 

(TEAM) JAKE HA 2명 :

혼성 단체 금메달 

SAMARTH BASANTH :

남자 12~14세 개인전 동메달 

LINSEY KIM :

여자 12~14세 개인전 은메달 

MARILEE GANTER :

여자 15~17세 개인전 은메달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땡스기빙 다음날인 27

일에는 비가 몇 차례 내린 후 추워

진다. 이어 토요일, 일요일에는 찬

공기가 보스톤 지역에 진입하며

월요일인 29일 시즌 첫눈을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첫눈은 우스터, 버크셔 그리고

뉴햄프셔 고산지대에서는 충분

히 대지를 하얗게 덮을 정도의 눈

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해안

가에 발달한 기압골이 내륙쪽에

형성된 차가운 공기와 만나 눈이

내릴 것이므로 해안가에서 떨어

진 내륙지역에 눈이 쌓인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요일

밤 추울 때 눈이 도착해 월요일 아

침까지 이어지는 경우 월요일 출

근길에 정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까지는 아직도 시간

이 남아있어 앞으로 더 자세한 정

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겨울철에는 태양이 비추

는 각도가 낮아져서 특히 운전시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 남서

쪽 방향으로 운전하는 경우 이 같

은 현상이 심한데 95번 도로 남쪽

으로 운전하는 경우 렉싱턴 인근

에서 남서쪽의 햇살이 눈을 가려

차량의 정체를 유발하곤 한다. 이

지역을 통과시 주의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월요일날 올 시즌 첫눈 가능성 

그랜드매스터홍스월드클래스태권도의 주관으로  9월 25일 이스트 그린위치 고교에서 제7회 총영사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해 선발된 지역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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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수십대에 달하는 오토바이

를 탄 무리들이 지난 주 보스톤에

서 한 시니어가 운전하는 차량을

공격해 놀라움을 안겼다. 보스톤

도 이제 오토바이족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주 경찰의 성명에 따르면 이들

의 공격으로 82세의 브루클라인

거주 시니어는 18일 목요일 심각

한 부상을 당했으며 여전히 병원

에 입원 중이다. 

사건은 18일 밤 7시 30분 이 시

니어 운전자가 보우커 오버패스

(Bowker Overpass) 인근의 파크

드라이브에서 보일스턴 스트리트

로 진입하면서 발생했다. 30-40여

대에 달하는 야외 경주용 오토바

이를 탄 무리들은 이 노인의 차를

도로 갓길로 몰아부친 후 차량 유

리창을 부셨다. 

이 남성은 이들을 피하고자 보

우커 오버패스를 타고 스토로우

드라이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일

부 오토바이들은 그를 추적해 계

속 차를 때리고 발로 찼다. 피해자

는 스토로우드라이브에서 올스톤

방향으로 나가는 출구로 나왔지

만 출구 마지막 신호등에 걸렸다.

그는 유리창 문을 내리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펀

치를 날렸으며 다른 오토바이족

들은 차를 계속 발로 걷어찼다. 한

오토바이 남성은 쇠파이프를 뒷

유리창에 집어 던져 박살을 내고

돌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캠브리지 스트리

트에서 좌회전해 올스톤으로 향

하다 조스퀵마크스 주유소로 들

어갔으며 차에서 내린 후 땅에 쓰

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목격했거나

비디오로 촬영한 운전자들의 신

고를 바라고 있다. 617-727-8817.

hsb@bostonkorea.com

매스 주 경찰 수십명의 오토바이 무리 수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지난 팬데믹 15개월 동안 매사추

세츠 주내 43만 가정이 전기 또는 가

스 요금을 연체했으며 금액은 6억3천

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스톤에 본사를 둔 전국소비자법

률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요

금이 연체된 가정은 팬데믹 이전보

다 9만 가정이 증가했다. 

지난 6월말까지 430,500명의 유틸

리티 계좌 소유주들이 3개월 이상 요

금을 연체했으며 이는 팬데믹 전 3개

월 이상 연체자들에 비해 9%가 증가

한 수치다. 

6월 말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된 가정의 평균 전기

요금은 $1,650에 달해 팬데믹 전 평균

연체요금 $1,215에 비해 36% 증가했

다. 

미 에너지 정보원은 $1,650은 매사

추세츠 주민들의 평균 1년 전기요금

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사용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한 주민의 평균 연체비용은

$1,140로 팬데믹 이전의 $850에 비해

23% 상승했다. 매사추세츠의 1년 평

균 개스비는 $1,000이다. 

이번 보고서를 발간한 애나 코왕

코씨와 찰리 해락씨에 따르면 “팬

데믹은 일부 주민들이 기초 필수품

인 유틸리티 서비스요금을 내지 못

할 정도로 재정적 타격을 입혔다”

고 분석했다. 

해락씨는 유틸리티 요금이 연체된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를 받기 까지는 많은 서류와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락씨는 커네티컷은 최근 주정부

와 유틸리티회사들이 공동으로 기존

의 데이터를 사용해 해당 연체자들

이 연방 및 주정부 혜택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모델을 도입했다고 지적했

다. 

그는 “사실상 긴 신청절차를 제

거하게 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와

다른 주들도 이 같은 모델을 도입해

야 한다”고 권장했다. 

유틸리티를 90일 이상 연체하는 경

우 전기나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지난 7월 1일 유틸리티 공급중

단 모라토리움이 해제된 이래 7천명

의 주민의 전기 및 가스 서비스가 중

단되었다. 그러나 총 430,500명의 연

체자 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

하다. 

에버소스의 대변인 윌리엄 힝클은

“전기 가스 공급중단은 가장 마지

막 수단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연

체자 한명 한명에게 접촉해 납부 플

랜을 마련하고 다른 도움을 주려 노

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버소스와 내셔널 그리드는 저소

득 가정의 경우 연체금액에 대해 할

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연체된 모든 가정

에는 12개월 할부납부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난방연료 보조프로그램은 4인 가

족 기준 연소득 $78,0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팬데믹 당시

만들어진 비상렌탈보조프로그램

(ERAP)도 연체된 유틸리티 비용납

부를 보조한다. 

이 같은 보조는 각 타운에 있는

community action agencies를 접촉

해서 신청해야 한다. 

비록 유틸리티 중단 모라토리움이

끝났지만 저소득층 가족으로 12달 미

만의 영아와 시니어가 있는 경우 유

틸리티 중단을 막을 수 있다. 

팬데믹 동안 43만 매스 주민들 
유틸리티 요금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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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부동산시장, 거래는 줄고 가격도 하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부동산 거래수가 10

월 들어 급락했다. 매사추세츠 주택

거래 동향을 발표하는 워렌그룹에 따

르면 매사추세츠 단독주택 거래는 지

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2%가 하락

했으며 콘도 거래는 15%가 하락했다

. 

워렌그룹에 10월 집계에 따르면 매

사추세츠 주택판매 중간 가격은

$500,000로 지난해 10월 $455,000에 비

해 9.9% 상승했다. 콘도는 중간 가격

이 $425,000로 3.7% 올랐다. 그러나 올

해 월별로 비교했을 때 지난 8월 단독

주택 중간 가격이 $535,000, 콘도 중간

가격이 $470,000이던 것에 비하면 상

당 부분 하락했다.

매사추세츠 중 동부 매사추세츠 64

개 시와 타운의 부동산 가격을 집계

하는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중간가격

은 $700,000, 콘도가격은 $609,500로 8,9

월 인상세에 비해 상당부분 하락했다

.

따라서 ‘비드워’라고 불리던 뜨

거운 셀러스 마켓은 이제 거의 종료

되었으며 정상으로 되돌아 가는 노정

에 놓여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다. 

디노 콘팰론 협회 회장은 “1년 반

동안의 부동산 광풍이 사그러들면서

정상 시장의 느낌을 주고 있다. 현재

바이어들이 좀 더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몇차례 오퍼에

서 미끌어진 경우 지난 몇주간 포기

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밝

혔다. 

부동산 매매의 하락과 가격상승의

꺾임세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매물이 많지 않아 실제적으로

좋은 집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다. 

콘팰론 회장은 “셀러들은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올해 초에 비하면 훨

씬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보스톤의 부동산 시장은 겨울철 약

화되었다 봄철이 되면서 다시 수요가

상승해 활황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

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상승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hsb@bostonkorea.com

워렌그룹, 높은 가격 적은 매물로 매매 21%하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

는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수가 지난 주말 2일동안에

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땡스기

빙을 맞은 이번주 더욱 큰 확산이

우려된다. 

보건부가 지난 주말 2일동안의

기록을 모아서 발표한 22일 신규

감염자는 6,801명으로하루 평균 3

천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병원환자도 702명으로 늘었으며

중환자실 환자는 143명, 산소호흡

기를 달고 있는 환자는 81명이었

다. 

특히 지난 월요일인 15일 주말

2일 동안 감염자 수는 5,248명이었

으나 이번주에는 6,8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급증추세를 드

러내고 있다. 7일 평균 양성확진

율은 지난 11월 17일 3.02%를 기록

한 이래 22일에는 3.07%로 증가했

다. 

다만 코로나 신규확진자의 증

가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원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

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

이 위안을 주고 있다. 

지난 2주간의 감염자들은 5세

에서 9세가 가장 많은 비율로 발

생했으며 10세에서 14세가 그 다

음을 차지해 학교에서의 감염이

가장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인구 10만명당 5세에서 9세의

감염율은 699.9명이었고 10에서 14

세는 621.2명이었다. 이에 비하면

30세에서 39세가 411.6명으로 많

았으며 20세에서 29세 사이도

377.5명에 불과했다. 

땡스기빙 앞둔 주말 매사추세츠
신규확진자 6,801명 

22일 지난 주말 2일동안 신규 감염자 발표 
땡스기빙 앞두고 7일 평균 양성확진율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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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목이나 일자목은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들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

나는 매우 흔한 증상인데요, 요즘은 장기간 컴

퓨터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도 같

은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연스런 목의 커브가 형성되지 못하고 목

뼈가 ‘1’자로 되어 ‘일자목’이 되었거나,

무의식적으로 앉거나 서 있으면 머리가 앞으

로 구부정하게 나와 굽어지는 ‘거북목’의

증상을 가만히 방치해두면, 일상생활을 제대

로 할 수 있지 못할 정도의 목, 어깨 통증이나

목디스크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물론 위의 두 증상이 반드시 아니더라도 평

소 목뒷면에 뻣뻣함과 어깨가 뻐근하신 분들

은 자주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시길 추천합니

다.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10분

목통증 스트레칭 편을 찾아 따라해보시고, 도

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도 꼭 함께 해

주세요! (매주 짧은 영상과 1시간 라이브줌 요

가와 필라테스 수업 풀영상을 업로드 중이에

요.)

첫번째 자세는 SIDE NECK STRETCH입

니다.

STEP 1.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머리 왼

쪽 측면을 지긋이 눌러줍니다.

STEP 2.  왼손으로는 어깨와 목이 만나는 지

점을 지긋이 눌러 줍니다.

주의!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척추를 곧

게 편상태를 유지합니다.

STEP 4.  3-5회 호흡 후 천천히 손을 풀어 반

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두번째 자세는 SPINAL TWIST입니다. 

STEP 1.  두 손을 머리위로 가져갔다가 내쉬

는 숨에 몸을 왼쪽으로 틀어 줍니다.

STEP 2.  오른손으로 왼 허벅지나 무릎 바깥

을 밀어내며 복부를 수축합니다.

주의! 목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호흡합니다. 

STEP 3.  시선은 왼쪽 어깨 너머로 고정하거

나, 혹은 두 눈을 감고 얼굴의 긴장감도 풀어줍

니다.

STEP 4.  3-5회 호흡 후 다음 동작으로 바로

진행해줍니다. 

세번째 자세는 SIDE STRETCH입니다. 코

어의 힘을 기르고 허리와 옆구리라인을 날씬

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STEP 1.  오른손은 그대로 두고 왼손을 천정

쪽으로 뻗어줍니다.

STEP 2.  내쉬는 숨에 천천히 오른 어깨를

허벅지나 무릎 쪽으로 내려줍니다.

주의!  가슴이 바닥이 아닌 정면 혹은 살며시

천정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STEP 4.  엉덩이를 지긋이 바닥으로 뿌리내

리며 늘리고 있는 몸의 측면에 집중하며 호흡

해주세요.

유튜브도 좋지만 라이브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

다면?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필라테스

라이브 ZOOM 무료 수업 체험 

현재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

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건강과 아름다움,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기

를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본인 이

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요가쏭의 5분요가 

일자목, 거북목이라면 꼭 해야하는 스트레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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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면 온도를 만드는 <나비엔메이트> 이달 말까지 BF 20% 세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미 가스온수기 시장 1위 경동

나비엔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이달 말까지 온수매트를 최고 20%

할인한다. 겨울철을 맞아 온수매트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는 좋은 구매기회가 될 것으로 보

인다. 

2016 북미에 첫 선을 보인 나비엔

메이트(Navien Mate)는 경동나비

엔이 세계 최고 수준의 온도제어

기술력을 적용해 만든 프리미엄 온

수매트다. 매트 전체에 고르고 균

일한 온도를 구현하는 기술, 유해

물질 걱정까지 줄인 섬세한 감성품

질로 출시 4년만에 온수매트를 대

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나비엔 메이트는 한국표

준협회 주관 ‘프리미엄브랜드지

수(KS-PBI)’에 온수매트 부문이

신설된 2016년 이후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고 있다. 또한 ‘한국품질만

족지수(KS-QEI)’ 온수매트 부

문에서 5년 연속 1위를 수상하고,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

WEI)’ 온수매트 부문 3년 연속 1

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꾸준히 공인받고 있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온도 중에서도 수면 환경에

직결된 ‘이불 속 온도’는 숙면의

질과 가장 직관되는 요소로 평가된

다. 

실제로 단국대학교에서 진행한

‘수면 효율 개선 연구’에 따르면

보일러 단독으로 높은 온도(23℃)

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실내 온도

를 21℃로 낮추고 온수매트를 적정

온도(35℃)로 유지할 때 주관적 평

가에 따른 수면의 질이 7%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나 숙면을 위해서는

이불 속 온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메이트

’는 수면에 중요한 ‘이불 속 온

도’에 집중해, 각자 다른 체질에

맞는 최적의 숙면 온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고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온도제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정

확한 온도 제어 기술과 다양한 편

의기능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수

면 환경을 제공하도록 돕는다.

또한 스마트 온도 제어 기술로

‘빠른난방’ 기능은 기존 모델 대

비 최대 40% 빠르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으며, 미리 데워 놓을

필요 없이 바로 포근한 온도를 느

낄 수 있다. 여기에 1mm의 초슬림

매트는 온수의 따뜻함을 몸에 그대

로 전달하는 동시에 매트리스 느낌

까지 그대로 살렸다.

또한 수면 시간의 체온변화를 고

려해 단계적으로 최적의 온도 변화

를 구현하는 수면모드와 미리 지정

해놓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온수매

트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주간

예약’, 30분 단위로 시간별 온도

를 설정해 각 개인만의 수면 패턴

을 만들 수 있는 ‘맞춤예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개인별로 최적

화된 수면 온도 제어도 가능하다.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는 미주

공식쇼핑몰인 NavienMate.Com

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H Mart 매

장을 포함한 한인 매장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는 11월 19일-30일까지 이어진다.  

고객센터 : 877-689-1541

NavienMate.Com

경동나비엔, 더욱 스마트하고 섬세한 난방으로 쾌적한 수면 도와 
자동 물빼기, 와이파이, 쾌속난방 기능 추가, 40% 향상된 빠른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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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금리인상시기를앞당길수도있다고정례회의이사회에서논의했다. 사진은다시연준의장에임명된 제롬 파월 의장 

11월 FOMC 의사록 공개…물가지표 31년만의 최고·실업지표 52년만의 최저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구

정모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미국 중앙은행

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

초 예상보다 일찍 기준금리를 인상

하는 등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

연준이 24일(현지시간) 공개한 11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

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참석

자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보다 계

속 높을 경우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금

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석자들은 "(테이퍼링에 관한)

적절한 정책 조정을 집행하는 데 있

어 유연성 유지가 원칙이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고 의사록은 밝혔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월 150억 달

러 이상의 자산매입 축소가 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특히 인

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조정하기에 더 나은 입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2∼3일 열린 FOMC 회

의를 마친 뒤 연준은 자산매입 축소(

테이퍼링) 시작을 공표하면서 우선

11월과 12월 150억 달러(약 17조8천

억원)씩 점진적으로 자산매입 규모

를 줄이고, 상황에 따라 축소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연준 "물가 계속 급등시 테이
퍼링 가속·조기 금리인상 준비"

이날 공개된 의사록 내용에 비춰

볼 때 연준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

션이 계속될 경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록은 물가 급등세가 이

어진다면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

다는 논의가 FOMC 내부에서 있었

음을 보여줬다. 이는 "테이퍼링 시

작 결정이 금리 인상의 직접 신호는

아니다"는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 기자회견 발언과 온도 차가 있었

다.

FOMC 위원들은 향후 발표될 경

제지표에 대해 "인내심 있는 접근"

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적 물가 안정과 고용 목표에 해가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

기 위해 망설임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FOMC 이후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는 점

에서 다음 달 14∼15일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와 내년 금

리 인상 시작 시점에 대한 논의가 더

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개

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5.0% 올라 1990년 11월 이

후 31년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

다.

또 전월 상승률(4.4%)을 크게 웃

돌아 물가 상승이 심해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작년 동월보다

4.1% 올라 역시 9월 상승률(3.6%)보

다 높아졌다. 이 지수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서 역시 거의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연준 통화정책 목표의 다른 한 축

인 고용도 개선되는 모습이어서 연

준의 금리 인상 부담을 덜어줬다.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11월 14∼2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9천 건으로 전주보다 7

만1천 건 급감했다.

이는 1969년 11월 둘째 주 이후 52

년 만의 최저치로, 조 바이든 대통령

이 "역사적인 경제적 진전"이라고 대

환영하는 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연준의 행보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의사록에서 일단 연준은 내

년 중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다

고 봤다.

의사록에는 "참석자들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체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약화하면서

2022년 중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낮

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적혔다

.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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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2주 봉쇄…이탈리아는 백신 미접종자 실내 출입제한, 독일 백신접종 의무화  추진 

(유럽 종합=연합뉴스)  =  유럽에

서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크게

번지자 각국이 사태 악화를 막기 위

해 재봉쇄와 규제 강화 등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

면 지난 15∼21일 보고된 유럽의 코

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243만 명으

로, 세계 신규 확진자의 67%를 차지

했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11% 늘어난

수치다.

확산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2주 전

(8∼14일) 보고된 유럽의 신규 확진

자(약 214만 명)는 전주 대비 8% 증

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 역시

유럽이 260.2명으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스

트리아에 이어 이웃국가 슬로바키

아도 봉쇄를 결정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5일부터 2주

간 전국적으로 봉쇄조치를 적용한

다고 이날 밝혔다.

리하르트 술리크 슬로바키아 경

제장관은 "야간 외출 금지, 문화와

스포츠 분야 대규모 행사 취소, 생필

품 판매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의 영

업 중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

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에 따르면 전체 인구가 약 540만 명

인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하루 신

규 확진자는 이날 기준 1만315명, 신

규 사망자는 71명이다.

슬로바키아는 네덜란드, 체코, 헝

가리와 함께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오스트리아는 이미 22일부터 전국

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이탈리아는 내달 6일부터 백신 미

접종자의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

한하는 새 방역 대책을 24일 발표했

다.

유럽, 엄혹한 겨울…'코로나 비상'
에 속속 전면봉쇄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

은 실내 음식점·주점은 물론 박물

관·미술관·극장·영화관·헬스

장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방역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프랑스는 25일 새로운 코로나19 방

역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 가브리엘 아탈은 전

면 봉쇄는 피하고 싶고 거리두기 규

정 강화와 부스터샷 속도 제고를 선

호한다고 말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등을 입증하는

보건 증명서 적용도 강화할 것이라

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카페, 식당

등에 입장할 때 보건 증명서가 필요

하다.

그는 프랑스가 다른 이웃 국가들

보다 감염률이 낮은 것은 보건 증명

서 덕택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방역조치에는 부스터샷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

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탈 대변인은 그러나 이런 조치

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상황이 악화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네덜란드도 26일까지 새로운 방역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최근 부분 봉쇄 등 제

한 조치 강화에도 코로나19 확산세

가 계속되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 방

안이 부상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내달 독

일 신임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는 이날 "취약 계층을 보살피는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

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 보건부도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원이나 클리닉 종사자들의 백

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AFP 통신은 독일이 곧 군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

할 것이라고 한 정부 대변인을 인용

해 전했다.

덴마크 정부는 대중교통, 상점 등

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

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웨덴은 부스터샷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

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언

론 브리핑에서 "백신이 팬데믹(전염

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했고 접

종자들은 다른 예방 조처를 할 필요

가 없다는 잘못된 안전 의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은 생명을 살리지만 전

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면서 접

종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붐

비는 곳 피하기, 환기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런던 최윤정, 브뤼셀 김정은, 제

네바 임은진, 로마 전성훈 특파원)

merciel@yna.co.kr

스파이크 돌연변이만
32개, 보츠와나서 
새 변이종 발견

텅빈독일의거리식당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

번에 수십 가지 돌연변이가 반영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종이 발견돼

과학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 제 의  코 로 나 19 변 이 종 은

'B.1.1.529'로 불린다. 이 변이종은 '스

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 32개

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

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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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환자 병상 비상…가동률 83.9%, 남은병상 112개뿐

병상대기 162명 증가한 940명…4일 이상 대기자도 205명
연대 세브란스 1개, 서울성모·삼성서울 2개 남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박규리 기

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

동률이 연일 80%대로 집계되고 있

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에 대한 추가

확보 명령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호전된 중환자를 옮길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을 늘려 효율성

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 신규 위중증 환자 80%는 수도

권 확진자…병상 대기자 급증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695개 중 583개 사용)로 전날

(83.7%)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5.5%(345

개 중 295개 사용), 경기 82.7%(271개

중 224개 사용), 인천 81.0%(79개 중

64개 사용)였다.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

울 50개, 경기 47개, 인천 15개 등 총

112개뿐이다.

수도권의 병상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바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대기자 수도 급증했다.

이날 수도권의 병상 대기자 수는

940명으로 전날(778명)보다 162명 늘

었다. 대기자수는 그동안 가장 많았

던 22일의 907명보다도 33명 많다.

대기 일수가 1일인 경우가 433명,

2일과 3일인 경우가 각각 162명과 140

명이다. 4일 이상 대기 중인 환자도

205명이나 됐다.

대기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436

명, 고혈압·당뇨 등 기타 질환자는

504명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집계된 신규 위중증 환자 612

명 가운데 489명(79.9%)이 수도권에

서 나왔다.

주요 병원별로 남은 중환자 병상

은 대부분 한 자릿수였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37개 중

환자 병상 가운데 1개의 병상만이 남

아 있다. 서울성모병원(전체 20개)

과 삼성서울병원(31개)은 전체 중환

자 병상 가운데 2개 병상만 비어 있

다.

서울아산병원은 41개 병상 가운데

37개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대 병

원은 38개 중 32개 병상이 사용 중이

다.

◇ 정부, 준중등 병상 확보에 집중

…"중환자실은 이미 한계치"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현재 각 병원에

서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 체계의 최

대까지 (병상을) 확보한 상황"이라

며 "중환자실은 앞서 내린 행정명령

이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본

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추가 확보가 더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병상, 장비 등 물

리적인 확충은 어렵지 않지만 전문

인력과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부분

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른 중환자 진료에도 차

수도권 중환자 병상 83.9% 가동, 112개 남아…병상대기 역대최다

질이 없도록 전국의 1만여개의 중환

자 병상 가운데 10%가량만을 코로

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사용하고 있

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확보된 코

로나19 중환자 병상은 1천135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1천135

개 중 812개 사용, 잔여 323개)로 전날

(71.0%)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준중환자 병상을 늘려 기

존의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효율적

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尹 최후통첩설' 보도에 "주접 떨어놨던데…잘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국

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선 후보측이 김 전 위

원장에게 '조건없는 합류 선언이 없

으면 끝이라고 최후통첩했다'는 일

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접을 떨어놨

던데…"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뉴스 보고 '잘됐다'고 그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자꾸 말을 만들면

서로 괜히 기분만 나빠진다"며 "가급

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자는 얘

기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

다.

윤 후보와의 전날 만찬 자리에 대

해선 "내 입장을 얘기했고,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

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내가

더이상 다른 얘기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윤 후보를) 돕

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뇌관으

로 지목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 특별하

게 내가 얘기할 것도 없다"며 "후보

한테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이

상 내가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의 이날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바쁜 사람을 내가 어떻

게 만나"라며 "시간이 해결할 테니

시간 가는 걸 지켜보라"고 했다.

윤 후보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선대위를 합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는 "내 마음"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선대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한 바

없다"며 "남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을 만난뒤 기자

들에게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잡음

이 길어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으

며,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걱정

하지 말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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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염장은 낭두들의 딸이나 누이를 많은 첩

으로 두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자신의 아

들을 둘이나 낳은 아름다운 첩 도리를 도두都

頭(7등급으로 나누어진 낭두 중에서 가장 높

은 직급이었다. 김양도가 풍월주로 취임하면

서 도두 위에 대도두大都頭와 대노두大老頭

를 더해 9등급으로 고쳤다) 세기世己와 혼인

시켰다. 새로이 남편이 된 세기보다 연상이었

던 도리는 오만방자하였다. 남편에게 불순종

은 물론 폭언에 더해 이어지는 악행의 과오는

안방을 벗어나 낭문의 모든 낭도들이 알게 되

었다. 그래서 풍월주 김양도가 도리를 잡아 벌

주려는 내용이 화랑세기에 실려있다. 

[그 때 도두都頭 세기世己의 처 도리道里는

어려서부터 아리땁다는 명성이 있었다. 염장

공의 두 아들을 낳고 나와서 세기의 처가 되었

다. 세기보다 12살이 많았다. 세기를 노복과

같이 보아서 그 뜻에 맞지 않으면 세기를 매질

했는데 못하는 짓이 없었다. 세기에게는 첩이

3인 있었는데 첩이 아들을 낳으면 도리가 질

투를 하고 철기鐵器로 세기를 난타하여 세기

는 일어나서 낭무郎務를 볼 수 없었다. 공이

노하여 도리를 잡아다 막 볼기를 치려 하는데

, 도리가 말하기를 “첩의 죄가 비록 중하나

효장曉長과 유장劉長의 어미입니다. 국법에

선종仙種을 낳은 여자는 볼기를 내놓고 매를

맞는 도리는 없습니다” 했다.

공이 노하여 말하기를 “너의 죄는 곤장 세

대에 해당하나 너의 말 때문에 곤장 세대를 더

한다” 했다. 이에 그 치마를 내리고 묶었다.

보량寶良이 간하여 말하기를 “염부廉父가

알면 마음이 상할까 염려됩니다. 우리들이 어

찌 지위로서 사람을 다스리고 도리어 불효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했다. 공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면 무리를 징계할

수 없다” 했다. 이에 세기를 불러 꾸짖어 말

하기를 “사람의 지아비가 되어 처를 바로 잡

지 못했으니, 너의 죄는 파면해야 마땅하다.

너의 처를 곤장치려 했는데 화주花主가 중지

시켰으니 마땅히 너를 파면함으로써 너의 처

를 징계할 것이다” 했다. 

도리는 세기가 파면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울면서 말하기를 “첩이 볼기를 맞을 것이니

지아비를 파면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했

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부부의 의리는 마

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만약 네가 세기를 나

와 같이 섬기고 감히 방자한 행동을 하지 않는

다면 당연히 볼기맞는 것을 면하고 너의 지아

비를 보호할 수 있다” 했다. 도리가 이로써

그 지아비에게 굴복하여 방자함이 변하여 순

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첩들에게 강새암을 하

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낭두의 처들도 모두

선仙을 믿고 지아비에게 방자할 수 없게 되었

다. 낭두들이 서로 축하하여 말하기를 “신주

新主의 덕화德化가 안방까지 깊이 미쳤다”

하고, 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풍월주의 첩으로 있으면서 기세가 등등했

던 도리는 자신이 모시던 풍월주의 명으로 도

두에게로 시집가게 되었으니 강등된 기분에

자신의 처지를 받아드리기 쉽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것도 상통하여 이루어졌다면 행복했

겠지만 무슨 연유인지 강제성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방자한 도리의 성품은 새 남편 세기를

노복부리듯 하며 폭언과 악행을 저질렀다. 그

래서 갓 풍월주로 취임한 김양도가 선문으로

잡아들여 체벌을 하려고하자 선종을 낳은 여

자는 볼기를 내놓고 맞는 법이 없다고 항변했

다. 도리는 일찍이 17세 풍월주 김염장의 첩으

로 들어가 두 아들을 낳았다. 위의 인용문 가

운데 도리가 국법을 운운한 것으로 보아 풍월

주의 아들(仙種)을 낳은 여인들은 그렇지 않

은 여인들과 비교하여 상벌에서도 많은 특권

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 규범과 염장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화주(풍월주의 부인)인 보

량寶良은 염부廉父(17세 풍월주 김염장을 가

리킨다)의 심기를 염려하여 도리의 사죄赦罪

를 간청하였다. 22세 풍월주 김양도와 부인 보

량은 이부동모의 자매로서 어머니가 양명공

주이다. 양도의 아버지는 김모종이고 보량의

아버지는 설보종이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양명공주가 김염장과 사통하여 아들 장명을

낳았기에 그들은 장명과도 이부동모의 형제/

남매간이다. 그래서 보량이 남편에게 악행을

저지른 도리의 죄가 무겁지만, 한때는 김염장

의 첩이었고 염장의 두 아들을 낳은 도리의 선

처를 간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도리는 안중

에도 없었던 남편이었지만 낭두 중에서 (개편

하지 전까지) 가장 직급이 높았던 도두都頭의

직에서 파면 당한다면, 범부의 처로 처지가 더

욱 초라하기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각성하여

새로운 남편 세기에게 순종하고 세기의 다른

첩들에게도 강새암(시기, 질투)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나서야 볼기도 맞지 않았고 세기의

도두직도 유지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낭두들의 처는 모두 혼전에 선문에서 봉화로

서 상선이나 상랑/화랑들과 색사를 한 후에

낭두와 결혼할 수 있었기에, 결혼 후에도 선仙

(청례/색사를 나눈 상선 또는 상랑/화랑)을 믿

고 남편인 낭두들에게 방자하게 굴었던 처들

이 있었음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리의 사건

으로 인하여 모든 낭두의 처들이 남편에게 순

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良圖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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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일반 투자

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1990년 새해에

$10,000 투자가 2020년 말 $210,000으로 불어

난 것으로 약 21배나 증가했다. 일반 투자

자는 물론 감히 장담하건대 어느 투자 전

문가도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덱스 펀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

지이지만, 그중 으뜸은 투자 경비 때문이다

.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 매월 받아보

는 재정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금융상품

을 파는 사람이나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경비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이

다. 

모든 금융회사는 돈을 벌고자 한다. 간

단하게 말해서 일반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이런 이유로 놀라운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

으라고 끊임없이 광고하고 선전하는데 일

반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

정했다면 금융회사는 매우 낙담할 것이다. 

금융회사가 실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높은 커미션

(Commissions), 화려한 사무실(Fancy

Offices), 공짜 휴가(Expense-Paid Trips),

그리고 높은 봉급(Sky-High Salaries)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만든 투자 상품에는 커미션

은 물론 100여 페이지(prospectus) 속에 있

는 여러 가지 경비와 계약을 해약하면 부

과되는 벌과금 등이 있다. 일반 투자자가

선호하는 뮤추얼 펀드의 경비도 약 0.95%

이다. 그러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금

융상품에서 부과하는 경비(투자자가 인식

하기 어려운)가 전혀 없고 인덱스 펀드의

경비는 약 0.05%로 매우 저렴하다. 

재정설계사들이 보는 잡지(Financial

Planning)에 제목이 “연말 나눔으로 유혹

하는 한 재정설계사가 당국으로부터 사기

범죄에 직면(Advisor who touts his Holi-

day Giving faces SEC fraud charges)”하

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말에 25,000명에게

칠면조로 식사를 대접하며 마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란 인상을 주지만 뒤에선 고객

의 돈으로 본인의 욕심을 채운 것이다.

금융당국(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은 재정설계사인 키스 스프

링어(Keith Springer)는 북가주에서 투자

방송을 하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뉴이티(Annuities)나 다른 투자 상품에

고객의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고객의 대

부분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투자에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루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한인 동포

는 투자상품의 속 내용을 알기 매우 어렵

다. 금융상품 파는 사람 말만 듣고 혹은 막

연히 믿고 피와 땀인 소중한 돈을 투자한

다. 자그마한 은퇴자산이 불어나기를 기대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과되는 많은 경비로 나의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 

최근 금융상품의 재정문서를 받아보면

나의 돈이 불어난 것을 확인하고 나의 투

자 상품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지난 12년 주식시장은 연평균은 15%

이상으로 상승했다. 투자한 원금이 $10,000

이었다면 $50,000 이상으로 5배가 불어났다

. 금융상품이 비슷한 비율로 불어났는지를

비교해 봐야 한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일단 알게 모르

게 나가는 경비가 전혀 없다. 원금보장 한

다는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경비가 얼마인

지, 개별적인 주식을 선택하거나 분석할 필

요도 없고, 주식시장 상황에 민감할 이유도

없고 잠도 편히 잘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인덱스 펀드 투자는 흥분되지도 않고, 재

미도 없고, 매우 지루한 투자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극성이던 작년에는 18% 그리고

올해 현재 27% 상승이며 지난 30년 연평균

수익률 10.72%가 인덱스 펀드(S&P 500)의

수익률이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투자이며

부를 쌓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독자 여

러분도 인덱스 펀드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기를 다시 한번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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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의 열띤 경

쟁으로 셀러가 내 논 마켓 가격에 훨씬 높은

웃돈은 마다 않고 더 늦기 전에 집을 구하

려는 바이어들의 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집값

은 매달 눈에 띄게 오르고, 만만치 않은 콘도/

하우스 렌트비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그렇

다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집

을 장만해야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 같습

니다. 

바이어를 부추기는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놓칠세라 바이

어의 마음이 다급합니다. 주택 구입의 80% 이

상을 차지하고, 낮은 이자율을 놓치지 않기 위

해 주택 구매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 론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해 보겠습

니다.

30년 고정 금리 모기지란?

말 그대로 30년 상환 기간과 고정 이자율의

모기지 론입니다. 금리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결정되며, 30년 동안의 상환 기간 동안 동일하

게 유지 됩니다. 이것이 고정 모기지의 특징입

니다. 매달 페이먼트에서 지불금중 일부는 이

자로 가고 그 중 일부는 융자한 원금을 줄입니

다. 전형적인 30년 고정 금리의 특징 중 하나

가 상환 기간의 첫 해 동안은 주로 이자를 지

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환 기간의 초기

기간 동안은 원금을 거의 삭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가면

서 이것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페이먼트에서 더 많은 돈이 원금 감액으

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정 이자율 모기지만 있을까요?

훨씬 적은 분들이 사용하지만 변동 이자율 모

기지(Adjustable Rate Mortgage)도 있습니

다. 무엇이 다른지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금리 모기지(Fixed Rate Mortgage)

1. 이자율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2. 지불 금액도 월별로 동일하게 유지됩니

다.

3.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매월 약간씩 다를

것입니다. (지불 금액은 고정)

4. 비율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

능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5.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모기지는 30년 고

정 대출입니다.

6. 일반적으로 수년동안 집에 머무르고 (동

일한 모기지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최선의

선택입니다.

변동 이자율 모기지 (Adjustable Rate Mort-

gage - ARM)

1. 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미리 결정된 간격

으로 변경됩니다.

2.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요금이 어떻게 조

정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 ARM 대출은 한달에서 다음 달로 변할

수 있는 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율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처음 몇년동안 고정 금리가 적용된 후 금

리가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5. 일반적인 예로는 3/1 ARM 및 5/1 ARM

이 있습니다. 첫번째 숫자는 고정 금리

기간을 나타냅니다. 두번째 숫자는 고정기

간 이후의 조정 진도연도를 나타냅니다.

6. 주택 소유자가 몇년 동안만 집에 머무를

계획 일 때 가장 잘 사용 됩니다.

고정/변동이자율 중에 본인에게 어떤 프로

그램이 맞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고정 금리 모게지 vs 변동 이자율 모게지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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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1월 28일 - 12월 4일

●운수: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차근차근 잘 살

펴보세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만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금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늘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정: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니 편해집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

쥐띠 | 마음이 통하니

●운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만족도가 점점 상승할 것입

니다. 길게 말을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편안하겠습니다. ●

금전: 발품을 팔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게 되니 크게 절약이 됩니다. 돈을 쓰면서도

이익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겠습니다. ●애정: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시기입니

다. 머뭇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29, 3일 길일. 1, 4일 주의.

소띠 | 우연한 만남이 예상되는

●운수: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일 처리를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금전: 투자나 매

매에 있어서 큰 기쁨이 따릅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처리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메이크업이나 머리 모양의 변화 등 외모에 변화를 주어

야 할 때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오니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1, 4일 길일. 30, 3일 주의.

토끼띠 | 뜻밖의 행운이 오니

●운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

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갈등하게 됩니다. ●

금전: 뭔가를 사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턱없이 싼 것

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 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

하면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0, 1일 길일. 29, 2일 주의.

범띠 | 사실 여부를 떠나서

● 운수: 틈틈이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합니다. 더 이

상 무리하면 결국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 금전

: 촉만 믿고 거래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위험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판단

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지금은 한 치의 망설

임도 없이 한 일이라도 금방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 3일 길일. 28, 4일 주의.

용띠 |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 운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스스

로 초라해지고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 금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돌부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너무 가

볍게 여기다가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이미 연인이 있거나 짝이 있는 사

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금방 들킬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0, 3일 길일. 2, 4일 주의.

뱀띠 | 흔들리지 말아야

● 운수: 칭찬을 해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해주세요. 칭

찬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부동산이나 주

식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지금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상대가 병 주고 약 주

는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 4일 길일. 30, 3일 주의.

말띠 |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운수: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겠다는 필요

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전을 하기에 적합한 때

입니다. ●금전: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줄여줄 만한 일이 있겠습니다. 생각지도 않

게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애정: 멋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할만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1일 길일. 28, 4일 주의.

양띠 | 새로운 변화를

●운수: 현 상태에서 탈피할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조

금만 시간을 내면 좋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금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왔으니 잘 활

용 하면 이득으로 연결됩니다. ●애정: 두 사람의 사이가 많이 진전됩니다. 싱글은

가까이에 인연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2일 길일. 30, 3일 주의.

닭띠 | 멀리서 찾지 말고

●운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건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벌집을 건드린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금전 문제로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길게 대화를 하는 것

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

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 4일 길일. 29, 2일 주의.

원숭이띠 | 벌집을 건드린 격이

● 운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라도 빨리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 금전: 들어올 돈이 자꾸

미뤄져서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

던 곳에서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흘러간 사랑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지나간 추억에 젖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2일 길일. 28, 1일 주의.

개띠 | 첫걸음을 시작해야

● 운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

나씩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처리해야 합니다. ● 금전: 나 살자

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큰 득이 되지 않

습니다. ● 애정: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한 행동이 상처를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잘 살펴야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 4일 길일. 29, 2일 주의.

돼지띠 | 세심한 배려가 필요

문화/칼럼



사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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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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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맨 풀타임, 파트타임 구합니다.

T. 508-655-3951, 978-494-2712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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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

원 =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대성공

에 이어 '지옥'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

하자 외신들은 '지옥' 줄거리를 소개하며

향후 흥행 가능성을 진단했다.

CNN 방송은 23일(현지시간) "올해 한

국 드라마들이 끝내준다"라며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며 평가했다.

CNN은 이어 "넷플릭스의 최신 한국

드라마 지옥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

고 있다"며 지옥을 다크 판타지 장르 드

라마로 소개했다.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지옥'은

평범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지

옥행 고지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

린 이야기다.

영화 '부산행' 등으로 자신만의 디스토

피아를 그려온 연상호 감독이 최규석 작

가와 함께 원작 웹툰을 집필했고 이번 드

라마 연출과 각본도 맡았다.

지옥은 이날 넷플릭스가 공식 발표한

15∼21일 주간 글로벌 톱 10 순위에서 4

천348만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문 1위에 올랐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은 지옥과 미

국 애니메이션 '아케인'이 넷플릭스의 새

로운 주간 집계에서 순위가 껑충 뛰어올

랐다고 소개한 뒤 지옥이 아케인 시청 시

간을 능가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영어권 TV 프로 1

위에 오른 아케인은 3천842만 시청 시간

을 기록했다.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는 "지옥은

여러분의 영혼을 겨냥하는 최신 한국 블

록버스터 시리즈"라며 "이 작품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집단적인 무력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대중의 감정을 포착

해낸 것"이라고 평했다.

CNN "올해 한국 드라마 끝내줘…지옥, 새로운 오징어 게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다음달 15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마블의 액션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에 현대차

[005380] 아이오닉 5와 투싼이 등장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와 투싼이 영화 속 주

요 장면에 등장하면서 다양한 차량 액션신을

선보인다"며 "아이오닉 5와 투싼은 극적 긴장

감을 극대화하고 역동적인 볼거리로 관객 시

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작년 5월 스파이더맨을 제작

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 '소니 픽쳐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은 양사 파트

너십의 첫번째 작품이다.

스파이더맨은 지난 8월 첫 예고편이 공개됐

으며, 이 예고편은 하루 만에 조회수 3억5천500

만을 돌파하며 역대 영화 예고편 최고 수치를

기록한 만큼 흥행 기대가 큰 작품이라고 현대

차는 전했다.

앞으로 현대차는 스파이더맨을 활용한 다

양한 영화 마케팅을 추진한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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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캐셔 구함.

벌링턴몰내 칠리 필리스테이크

T. 781-778-8665(제시)

10/29

렉싱턴에 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스파이더맨에 아이오닉 5·투싼 나온다…차량 액션신에 등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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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을 갈고 닦자. 오래전에

듣던 말이다. 말모이라 했는데, 사

전辭典을 뜻한다. 

한국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던

이가 쓴 글이다. 연설문에 자주 등

장하는 낱말들을 모았다.  말(言)

하다인데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리 쓴다고 했다. 몇 단어를 열거

했다. ‘대화, 언급, 표명, 피력, 강

조, 희망, 설명, 반박, 토로, 설득, 주

장, 권유, 호소 등등.’ 어감은 다

르다. 

많은 말들은 일본에서 번역됐다

. 서양의 낯선 개념들은 번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중 몇몇이다. '

사회' '개인' '근대' '미(美)' '연애' '

존재'…. 150년 전 일본은 서양의

낯선 개념들을 번역하며 완전히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냈다 (김태

익, 조선일보, 2018.06.19)

누구는 한글이 중국어 발음기호

라 폄하했다. 한술 더떠 중국말 발

음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었고, 한

국어를 표기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 가당치 않은 말인

데, 기가 차다. 세종대왕님 훈민정

음 서문을 다시 읽어야 한다. ‘나

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맛

지 아니할쎄” 

상당한 한자어 말들을 순 한국

어(말)로 대체 할수 있을까?  쉽지

는 않을 테니, 그대로 우리말이 되

었다고 우겨야 겠다. 영어로는 어

렵지 않게 번역할 수있겠다. 

“Squid Game” Hid a Heart-

breaking Detail That Non-Ko-

rean Speakers Probably

Missed”  영자신문 기사 제목이

다. 네이버 번역기에 돌렸다. ‘한

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가슴 아픈 디테일을 숨긴

오징어 게임.’  번역하고 나니 오

히려 어색하다. 차라리 “오징어

놀이” 엔 한국말을 할줄 모르는

이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가슴아

픈 디테일/사연이  숨겨져 있다.’

이 역시 자연스럽지는 않다. 

한국어는 여전히 진화중이다.

한편 비속어라 하는데, 특히 쩐이

그렇고,  썸이 그러하고 깜보도 그

러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말들

이 여전히 생존한다면 이런 말들

도 여전히 통용될게다. 

훈남은 훈훈한 남자라는 말이라

했다. 방탄소년단이다. 그들이 한

국말로 연설할 적에, 누구는 영어

로 말해달라 했다던가. 방탄소년

단의 당찬 대답이다. 듣는 당신이

한국말를 배워라. 역시 방탄소년

단은 말하는 것도 훈남스럽다. 요

샌 한글뿐아니라 한국말을 가르치

는 외국인 교사들도 많단다.  

한글을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건 익히 안다. 세종대왕님도 한창

젊은 시절엔 훈남 이었을터. 그나

저나 한국말은 어디서 왔나?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

니 (마가 5:41)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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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허브빌리지를 방문하며...

경기 북부 연천에 소재한 '허브 빌리지

(Herb Villge)'는 내가 살던 동네에서 30분

을 운전하고 가면 만날 수 있는 내 어릴 적

고향이기도 하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살다

가 미국에 와 30여 년을 살면서 한국 방문 중

'허브 빌리지'를 두 번 찾았었다. 처음에는

2009년도 정도에 가족들과 함께 찾았고, 두

번째는 2017년 봄에 40년 만에 만난 초등 친

구들과 함께 찾았던 추억이 있는 곳이다. 이

제 고향 시골 동네를 찾으면 어릴 적 뵈었던

어른들은 모두 안 계시니, 고향의 하늘을 만

나며 어릴 적 그리움을 달래고 돌아오곤 한

다.

어제(11/23/2021) 한국 뉴스를 보면서 향

년 90세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

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참혹하

고 잔인한 살상의 그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

기들을 어찌 귀로만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

일들이 내 가족이고 친구이지 않았던가. 우

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과거

이며 씻을 수 없는 죄인 것이다. 그런데 90

평생을 살다 이생을 떠나 저 세상으로 돌아

가는 시점에서 사과 한 마디 없이 떠나고 말

았다. 그 당시 유가족들의 오열은 다시 시작

됐다.

10여 년 전 처음 '허브 빌리지'를 방문했

을 때, 막내 언니가 여기 주인이 전두환 대

통령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

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토록 아름답게 가

꿔진 이 너른 꽃밭에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그 부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이 나를

당황하게 했었다. 경기 북쪽 의정부의 이름

만 들어도 내 고향이라 느껴져 가슴이 뛰곤

하지 않았던가. 그 옛날 경원선을 타고 다니

던 때를 생각하면 그랬다. 의정부, 동두천,

연천 이렇게 기차역에서 타고 내리던 사람

들의 정스런 얼굴과 느린 열차가 생각난다.

"'허브 빌리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

남 재국씨가 2004년 경기도 연천 ‘허브빌

리지’ 부지를 매입할 당시 시공사 직원을

내세워 차명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고 한다.

부지 일부는 대금 지급까지 완료하고도 1년

가까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몰래 보유했다

는 의혹도 제기됐었다고 한다. 재국씨는

2004년 2월 경기도 연천군 북삼리 221번지

땅 1만2873㎡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명의자는 재국씨가 아닌 시공사

직원이었다고 한다. 재국씨는 1년 뒤인 2005

년 4월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고

한다.

전 씨 일가의 별장으로 활용되던 경기 연

천군의 ‘허브빌리지’가 공개경쟁입찰 방

식을 통해 매각된다. 허브빌리지는 전씨의

미납 세금 추징을 위해 검찰이 압류한 허브

농장이다. 임진강 인근에 자리잡은 허브빌

리지는 일대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

었다. 재국씨가 부지 매입을 시작할 때인

2003~2004년 북삼리 221번지 공시지가는 ㎡

당 892~1140원이었다. 그러나 대지로 형질

이 변경되고 토지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공시지가는 ㎡당 11만원으로 100배가 뛰었

었다.

'허브 빌리지'는 토지 6만㎡, 건물 7260㎡

의 규모에 허브 온실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이곳은 사실상 전씨 일가

의 별장 겸 연회시설로 사용됐다. 2009년엔

전씨 부부가 5공화국 시절의 고위 관리 100

여명을 초청,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금혼

식을 이곳에서 열기도 했었다고 한다. 검찰

이 미납 세금 추징을 위해 이곳을 압수수색

하던 당시 전씨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

의 개인 집무실과 비밀 창고에서 대형 불상

과 고가의 미술품이 대거 발견되기도 했었

다고 한다."

2014년에 '허브 빌리지'는 새 주인을 찾았

다고 한다. 2017년 한국 방문 중에 4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친구들과 그곳을 찾았다. 보

라색 라벤더 꽃밭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내

고향 지역에 이토록 아름다운 꽃 농원이 있

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했다. 또

한, 이제는 새 주인이 이 꽃 농원을 가꾸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한껏 흐뭇해졌다. 남.북

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한(恨) 맺히고 미

움 서린 땅, 삼팔선 선이 그어진 DMZ 그 땅

에 허브향 가득히 채우니 감사했다. 그 고운

향 바람에 흘러 북녘에 앉을지니 말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훈훈한 한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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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 우리 몸

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세포 활동에 관여

하는 에너지는 부족하게 된다. 그 결과 면역기

능이 감소하고,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관절 통증도 심해지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관

절 주변의 혈류량 감소로 혈관과 근육이 수축

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통증을 더 쉽게 느

낀다. 

간혹 관절 통증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

라 여기고 방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

법 등 잘못된 방법으로 자가 치료해 병을 키우

는 경우가 있다.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질환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손상된 관절만 치료하지만, 류마티스 관

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에 의한 염증이 원인으로

관절염은 다양한 증상 중 하나다. 따라서 증상

을 방치하거나 단순히 통증만 관리할 경우, 전

신에 영향을 미쳐 관절 변형은 물론 심각한 후

유증을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

환’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명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

진 않았지만, 가족력,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

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 면역체계 이상

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세균이나 바

이러스 등 외부의 위협 인자를 공격해 우리 몸

을 보호하는 면역체계가 오작동하면서 자신의

조직을 공격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자가면역질환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세포가 활막을 공격한다. 활막은 관절강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활액이라는 윤활액

을 분비해 마찰을 줄여 관절을 보호하고 부드

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성적

인 염증이 생기면 관절 손상과 함께 통증, 열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전에는 자가면역질환이 희소 질환으로 여

겨졌으나, 최근에는 생활 습관 변화,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 탓에 발병률이 높아졌다. 실

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5만 명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질병코드

M05, M06)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

성이 3배 정도 많다. 

특히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성도 높은데, 대

한류마티스학회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류마티

스 관절염 환자의 26%가 심혈관계 질환, 15%가

내분비 질환, 5.6%가 호흡기 질환 등 동반 질환

을 겪고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약

40%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류마티스 관절염VS퇴행성 관절염 증상과 치

료 달라, 구분해야

퇴행성 관절염과 구분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침에 손 마디가 뻣뻣한

강직이나 통증이 1시간 이상 지속하는 ‘조조

강직’이다. 또한, 모든 관절에 발병할 수 있지

만, 주로 손가락, 발가락, 손목, 팔꿈치 등 비교

적 작은 관절에 좌우 대칭, 또는 다발성으로 나

타난다. 이와 함께 피로감, 식욕부진 등 전신 증

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고관절 등 주로 몸의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에 국수적으로 발생하며

노화나 비만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50

대 이상 환자가 많다. 치료는 관절염의 진행 정

도에 따라 약물•주사 치료, 내시경 치료, 인공관

절 치환술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연령에서 나타

날 수 있고, 30~50대 환자가 많다.  초기 관절 손

상이 빠르게 진행되며 증상을 방치할 경우 관

절의 변형과 함께 폐, 심장, 신장, 혈관 등 주요

장기까지 침범해 치명적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관절 변형과 후유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통증과 염증을 감소하는 항염증제,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치료와 함께 관절 보호를 위한 근력운동, 유산

소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이 도움 되며 증상을

악화하는 흡연은 반드시 피하기를 권한다.

이번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
트워크 H+양지병원 류마티스 내과 최지
영 과장의 도움을 받아 류마티스 관절염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
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
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찬 바람 불면 찾아오는 관절 통증 
관절만의 문제 아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류마티스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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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대상(나라사랑상)

나라사랑상__6-12 고학년 부문 전체대상-노진최서경

나라사랑상__6-12 고학년 전체대상-이혜린 나라사랑상__k-5 저학년 부문 전체대상-장건

부문대상(독도지킴이상,동해지킴이상)

그림일기 부문- 부문대상-독도지킴이상-장휘 포스터 부-부문 대상-독도지킴이상-이호준

발표 부문-부문대상-동해지킴이상-유세찬

In many textbooks, including ones at my

school, the sea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is incorrectly marked as the “Sea of Japan.”

This incorrect label is even seen on widely

used platforms such as Google Maps. In ad-

dition, Japan is still wrongfully claiming ter-

ritorial overeignty over Dokdo, despite

numerous historical evidence that Dokdo has

been part of Korea for many centuries.

At first glance, these issues may not seem

like a significant matter. In fact, many people

on the internet expressed that it was silly for

Koreans to obsess over the issue of renaming

the Sea of Japan.

But peopl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sea

was not originally called “Sea of Japan.” In

fact, there are numerous records of old maps

showing the East Sea, Sea of Joseon or Sea of

Korea.

Even a Japanese map made by Takahashi

Kageyasu in 1810, shows the body of water

between Japan and Korea labeled as “Sea

of Joseon.” Some records from Europe also

prove that the East Sea was not labeled as the

“Sea of Japan'' in earlier records. In a map

made by a french cartographer, Guillaume

Danet in 1760, it shows the East Sea labelled

as “M er De Coree, ” translating to the

“Sea of Korea.”

Another European map, “The Empire of

Japan, divided into seven principal parts and

subdivided into sixty-six kingdoms” by

Sameul Dunn in 1794 shows the East Sea being

labeled the “C orean Sea.”

As shown in the old maps above, that body

of water between Korea and Japan was not

always the “Sea of Japan.” Rather, the

name “Sea of Japan” was a result of Im-

perial Japan growing in power.

In 1905, Japan took over the Dokdo Islands,

and in the following years, they also went on

to colonize the entire Korea. While colonizing

Korea, they restricted the use of Korean, and

were forced to use Japanese names and speak

Japanese. Japan did very cruel, abusive and

inhumane things to Korea. They enslaved

Korean men to work as labourers and had

Korean women work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military, referring to them as

“comfort women.” When Koreans fought

for independence, they were tortured and ex-

ecuted. After 35 years of

Why Dokdo in East Sea is Part of Korea
에세이 부문-부문대상-동해지킴이상-이준호

▶▶30면으로 계속

▶▶30,31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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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대상(독도지킴이상,동해지킴이상)

특별상 - Pre school 공동작품

1학년 금상 장율

being under Japanese rule, Korea fought with al-

lied forces in China and the U.S., and finally, in

August 1945, Japan surrendered.

However, Japan did not give up on Dokdo, and

even to this day, Japan is claiming that Dokdo is

part of Japan and calls it Takeshima. Of course,

Takeshima, which means “bamboo island” is

probably the least befitting name because no bam-

boo tree ever grew on Dokdo. In addition, a four-

part map made by Korea back in 1770 shows

Dokdo clearly being a part of Joseon territory.

History of Dokdo

In the 17th century, Japanese maps record Ulle-

ungdo and Dokdo as being Northwest of Oki Is-

land in the region labelled as “Handang”. The

Hoten map shows Handang as being both separate

from Japan and as a part of Kangwon Province in

Korea. This prove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outside of Japanese territory until Dokdo was

annexed in 1905. Japan also has records of how

they withdrew its territorial claim to Dokdo in 1965

in the Korea-Japan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 In the San Fran-

cisco peace treaty, it is also stated that the islands

will be “returned” which implies that Japan is

returning to Korea what was originally theirs prior

to Japanese

aggression and occupation of Korea. These are

one of the many reasons why Dokdo belongs to

Korea.

Why “East Sea” is the Correct Name

And because Dokdo and Ulleungdo belong to

Korea, which is right in the middle of the body of

the water between Korea and Japan, East Sea

would actually be a more appropriate name, es-

pecially because of its generality.

Japanese people use the defense that the “Sea

of Japan would not be there if Japan did not exist,

it would just be the Pacific Ocean,” which to that,

Hawaii also does not own its own sea title although

it is also in the Pacific Ocean. Some people argue

that the name “East Sea” is too vague and

meaningless. But then how do they explain other

seas named North Sea, Red Sea, Black Sea, Yel-

low Sea, etc. More arguments from people is that

Koreans are just being petty and jealous of Japan.

If this

were true, however, we would demand to name

the sea as the “Korean Sea.”

My Personal Efforts, Striving for Changes

As with many other issues, changes take a long

time and great effort because people often cannot

reach a sensible agreement. And even when peo-

ple do reach a consensus, they resist change be-

cause they do not like the discomfort or the extra

effort required with changes. For example, see how

upset Japanese are about Apple maps removing

the “Sea of Japan” label.

As seen on a website for petitions, Japanese

people are insisting that the removal of the “Sea

of Japan” label is a discrimination against

Japanese, when in reality the label was flawed in

the first place.

Removing the label does not resolve the issue

though. People still refuse to accept the fact that

the correct name is East Sea.

Therefore, we must make every effort to keep

Dokdo and reclaim the name for 동 해, the “East

Sea.” And the best way to achieve these goals is

to strengthen Korea as a n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is is why the Korean wave is so vital. As

a student interested in art, I often draw and share

my artwork that promote Korea, including Dokdo.

The second way to make these changes is to

educate non-Korean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is

effort at least in small part, I presented information

about Dokdo and the East Sea to my 7t h grade

Social

Studies class and led a group discussion with

our teacher, Mr. Wesoloski. Thankfully, Mr.

Wesoloski was very supportive and I was able to

help my classmates understand and agree that

Dokdo is a Korean territory and the correct names

are Dokdo and East Sea. It was rewarding that I

could educate my classmates on this topic about

which I feel very strongly.

▶▶27면에 이어서

각 학년별 금상

2학년 금상 최은경 3학년 금상 정윤지 4학년 금상 박하늘 5학년 금상 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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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년별 금상

Nathaniel Branden, a Canadian-

American psychotherapist, said, "The

first step toward change is awareness.

The second step is acceptance." I

think this quote can help us find a

possible solution for the discussion

between South Koreans and Japan-

ese about Dokdo, a small island off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And

the renaming of the sea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The Koreans want to name and

call the sea, East Sea, internationally.

Another suggestion that the South

Koreans proposed was using both

names East Sea and Sea of Japan. I

looked at two maps, one tangible and

one online, and they were both made

in Korea. I looked at a globe made in

Korea and a map on "Naver.com."

When I looked for the sea, they put

the name as East Sea. However, when

I looked at "Google Maps," it used

both names, East Sea and the Sea of

Japan. Meanwhile, some maps la-

beled it as the Sea of Japan, such as

this site

(https://www.nationsonline.org/maps

/Political-World-Map-3360.jpg).

We should have a more neutral

name for the sea. Honestly, the East

Sea is from the point of view of Ko-

reans, and the Sea of Japan is favor-

ing the Japanese. At this rate, Korea

and Japan are not going to be able to

pick a neutral name because both

sides are pushing for their name. The

naming issue over the 'East Sea' re-

minds me of younger kids with firm

opinions not willing to give up an inch

in the fight.

When I discussed this topic with

trusted adults, I asked whether it was

such a vital issue since it's not like you

own that part of the sea. In the middle

of the

conversation, we started talking

about power. I realized that the power

might be an issue behind the naming

of the sea and that might be why

South Korea and Japan aren't giving

up their arguments.

The quote, "The first step toward

change is awareness. The second step

is acceptance," again really stuck out

to me. It aligned with my idea about

the solution to this situation between

the people of Korea and Japan. First,

we could spread the news and stories

about what is happening to create

awareness, which is related to the first

part of the quote, "The first step to-

ward change is awareness." I at-

tended online presentations about

Dokdo and the East Sea over the

summer vacation to increase my

awareness. During the presentation,

the presenter mentioned a possible

name for the East Sea/Sea of Japan

is the Sea of Peace. Also, he shared

the news that the International Hy-

drographic Organization (IHO) came

up with using a numerical system in-

stead of names. Before this presen-

tation, I didn't know and didn't do

much about the changing name issue

and Dokdo. But after this experience,

I became more aware of what was

going on.

To spread awareness, we could

start clubs in school, create posters,

create websites, and talk with experts

in that area like historians. Once we

show the world what is happening, we

provoke the people to decide, which

is related to the second part of the

quote: "The second step is accept-

ance." I have to admit that some peo-

ple will not accept that Dokdo is

Korean property even with proof.

And some people will not agree to the

name change. However, there are

going to be people who change their

minds after seeing the news and story.

And to agree with the name change

and that Dokdo is property of Korea.

The effort put into spreading

awareness is essential because people

can change their perspectives after

awareness of certain issues. And

people say there are powers in num-

bers, so if we get more people edu-

cated/spread awareness, more people

will support us in the name change

and the fact that Dokdo is Korean

property.

I want to cite one more quote here.

Sojourner Truth said that "Truth is

powerful, and it prevails." Like the

quote, if we spread what we learn and

stick to sharing the facts and the truth,

we can succeed in renaming the sea

to a name we want or a name on

which we all agree.

From "Awareness" to "Acceptance" ; Peaceful solution to the discussion
of Dokdo and East Se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8학년 금상 백종우

9학년 금상 김예린

10학년 금상 김준호

What is the body of water called

that is between the Korean Penin-

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

ago? Koreans call this sea, the

“East Sea”, while Japanese

people use the name “Sea of

Japan”. But, most citizens of the

world know the sea’s name to be

the “Sea of Japan”. Which is

pretty tragic, seeing how Korea’s

“East Sea” was the first name to

belong to the maps of the world,

appearing on even Japanese maps,

saying “East Sea” or “Joseon

Sea”, clearly stating that the Ko-

rean name was correct.

Well, you may be asking your-

self, why does the world know and

use the Japanese name “Sea of

Japan” a lot more than the Ko-

rean name “East Sea”? Well,

people started using the name

“Sea of Japan” from IHO’s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

ganization) “Limits of Oceans

and Seas”. At that time, Japan

had been in control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refore Koreans

could not let the people know the

true name of the sea. However,

even in the olden times, or 2,000

some years ago, people had used

the name “East Sea” for their

geographical maps.

And you may be thinking, why

is it so important for Koreans to be

right about this and “rename”

the sea back to its original and

proper name? See, back when the

“East Sea” was renamed the

“Sea of Japan”, the Korean

people were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y

had no rights and were mistreated

harshly. And because of this, they

find the name “Sea of Japan”

offensive and it reminds them of a

time when things were rough. To a

Korean, the term “East Sea” is

not a problem over a name that

can be fixed and forgotten, but a

problem of recovering Korea’s

name that had been wrongfully

taken by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1910~1945. When Japan

took over Korea as a colony and

enforced laws and ruled there,

Koreans were obligated and of-

tentimes forced into using Japan-

ese words and speaking languages.

At this time, Korean place names

were changed to Japanese and

Korean people’s full names were

changed to Japanese-style ones

through violence and force. So to a

Korean, the matter of renaming the

“Sea of Japan” to the “East

Sea”is sweeping up the remain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restoring the Korean people’s

dignity.

And through all the effort, we

got a win! On February 4, 2014, the

state of Virginia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assed the bill

that all textbooks in Virginia edu-

cation systems had to include the

name “East Sea” next to the

name “Sea of Japan”. And be-

cause Virginia, Texas, and five

other states had an agreement on

sharing textbooks, it is very possi-

ble that seven states in the U.S will

adopt the name “East Sea”

written right next to “Sea of

Japan”.

Then another success! On Au-

gust 6, 2019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inserted

the name “East Sea” into the

textbooks for the New York stu-

dents.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 specific name that was used for

the body of water between these

two pieces of land when it was

taught in New York schools. Now,

both the names “East Sea” and

“Sea of Japan” will be used

when teaching about the region to

help more people understand

about the struggle that the Koreans

went through and how they suc-

ceeded in helping people realize

that the “East Sea” is the proper

name.

It is even shown in other famous

places like National Geographics,

worldatlas.com, and many other

famous places. This is a huge leap

in Korean culture. Speaking out

and getting positive responses in

return. People listening to the Ko-

rean government.

Just like they did, we can help

Korea, too. I myself have con-

tributed a little bit by sending an

email to 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and

telling them that a map had an in-

correct error because it didn’t

have “East Sea '' on it, rather

“Sea of Japan”.

Korea’s “East Sea” has

been around longer than Japan’s

“Sea of Japan” and we have ev-

idence that it is not only Japan’s

sea, but everyone else who is bor-

dering the waters. Even with all of

this propaganda from Japan,

Korea’s “East Sea” is true and

correct. We need to speak up to

show that we are right and we will

prevail.

East Sea and Sea of Japan Essay

7학년 금상 최재윤




